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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개인전 <뿔(BBULL)> 

 

 

 

 

 

 

 

 

 

뿔나다 angry, cubic, aluminum net, 31x42x10cm, 2019 

 

 

 

○ 관람 안내 

참 여 작 가: 박소영 

전 시 제 목: 뿔(BBULL) 

일       정:  2019년 11월 7일(목) –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에이라운지 (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박소영 개인전 <뿔(BBULL)>를 진행한

다. 이번 박소영의 개인전에서는 전시의 제목처럼 바닥이나 벽, 덩어리 등에 동물의 뿔이나 길게 

뻗은 형태의 뿔이 솟아오른 형태의 드로잉과 조각 연작들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박소영 작가는 버려지거나 발견된 오브제인 사물을 변형하여 생존의 이유를 부여하는 작업들과 

직설적인 메시지를 조형적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메시지를 다양한 미술적 표현방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의 연장선에서, <뿔나다(angry)>라는 

제목을 통해 화나고 성나는 상태를 드로잉과 조각을 통해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들은 돌과 덩어리에서 솟아오른 동물의 뿔과, 바닥과 벽에서 자란 

듯한 뿔의 형태를 가진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형태이나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모호한 감

정을 일으킨다. 이는 작가의 작업이 명사보다 형용사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작업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다스림, 단순하여 경쾌한 반면 왠지 모르게 서글프고 애잔한 마음은 모두 상태에 기반하

는 형용사들이다. 작가는 미술이라는 조형 언어만이 가능한 방식을 통해 상태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관객과 감정을 나누며, 대화를 제안한다. 

박소영 작가는 기존에 사용하던 조각의 표면에 인공 나뭇잎을 붙이거나 종이에 스팽글을 촘촘히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을 이번 작업에도 사용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담긴 

작업은 일상에서 쉽게 화가 나는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으로서의 자화상이 된다. 작가는 노동집약

적 작업을 통해 ‘뿔이 나지만 하루를 살아냈다는 안도와 불확실한 미래인 내일’이 존재함을 상기

시킨다. 전시를 통해 우리 또한 마음과 같은 덩어리에 뿔이 난 스스로를 발견하며,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작품을 통해 하루를 살아낸 서로를 작품을 통해 위로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박소영 

박소영은 인하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일 슈투르가르트 국립 조형미술대학교에서 조

각을 전공한 뒤 현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가의 주요 개

인전으로는 2016년 <Cassiopeia(카시오페아)>(갤러리3, 서울)와 2010년 <돌아버리겠네>(보안여관, 

서울)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뿔나다(angry) 

2019 

종이에 과슈 

26x19 cm 

 

박소영 

뿔나다(angry) 

2019 

뿔, 레이스 천, 알루미늄 그물, 벽토, 오브제 

62x57x37 cm 

 

박소영 

뿔나다(angry) 

2019 

레이스 천, 알루미늄 그물 

79x34x14cm 

79x27x14cm 

 

박소영 

불끈불끈(flared up) 

2019 

Spangle 

20x85cm 


